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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일본행 “구설수”
사업구상 차 도쿄법인 방문 … 비난 회피에 이미지 쇄신 억측 난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월13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김승연 회장이 해외 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좌절로 주변의 시선이 부

담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월22일 한화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1월13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체류 중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 도쿄(Tokyo)법인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출국했으며 현지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고 전했다.

또 “매년 1월에는 김승연 회장이 해외 사업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설 연휴가 지나야 국내에 돌아올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의 출국 시점은 한화가 대우조선을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산업은행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을 무렵

으로, 당시 분할매각 제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김승연 회장이 대우조선 인수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조선 사업을 대체해 그룹의

신 성장동력을 고민하기 위해 일본 체류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비판어린 시선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그룹의 새 비전을 찾는 작업에 발 빠르게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찍 출국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

오고 있다.

하지만 한화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된 것은 급변한 경제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그룹 내부의

판단”이라며 “설령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해도 해외에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확

대해석을 경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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